
비즈 포커스｜가정용 게임기시장 달아오른다

연말 차세대 게임기 경쟁이 시작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소니가 11월 나
란히 새 가정용 게임기(콘솔)를 선보인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간
이 많아지면서, 게임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이어서 차세대 콘솔 시장 경쟁
도그어느때보다치열할전망이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는 ‘플
레이스테이션5’(PS5)를 11월 12일 한국
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7개 주
요 시장에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유
럽과 중동, 남미, 아시아, 남아프리카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선 11월 19일 선보
인다. 디지털 에디션 가격은 49만
8000원, 디스크 드라이브가 포함된 제

품 가격은 62만8000원이다. 국내 예약
판매는 18일 시작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시
리즈X’와 ‘엑스박스 시리즈S’를 11월
10일 글로벌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사
전예약은 22일부터다. 가격은 시리즈S
39만8000원, 시리즈X 59만8000원이다.

성능은 엑스박스 시리즈X가 PS5보다
조금 앞설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는 ‘대동소이’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평가다. 결국 승패는 콘텐츠와 가격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가격 면에선 엑스박스가 앞선다. 제품
가격이 조금 더 낮은 데다 소유권 이전
방식의 렌탈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기 때
문이다. MS는 새 기기와 ‘엑스박스 게
임 패스 얼티밋’ 24개월 이용권을 저렴
하게 살 수 있는 ‘엑스박스 올 엑세스 프
로그램’을 연말 출시할 예정이다. 엑스
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은 월정액을 내고
엑스박스용 게임을 콘솔은 물론 스마트
폰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구독
서비스다. 한꺼번에 목돈을 내고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엑스박스를

눈여겨 볼 만 하다.
반면 소니는 게이머들이 기기를 선택

하는데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보는 ‘중
량감 있는 타이틀’에 방점을 뒀다. 소니
는 17일 PS5 타이틀로 ‘파이널판타지
16’부터 ‘데빌메이크라이5 스페셜 에디
션’, ‘호그와트 레거시’ 등을 소개해 관
심을 모았다. 또 ‘블러드본’, ‘폴아옷4’
등 PS4용 인기 타이틀을 PS5에 내려받
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
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집콕족잡아라” 차세대게임기 ‘11월대전’
MS 차세대 ‘엑박’ 11월10일 출시
가격부담 없게 구독서비스로 승부
소니 ‘PS5’는 18일부터 국내 예약
중량감있는타이틀로게이머유혹

11월 12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7개국 주요 시장에서 동시 출시하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5(PS5)(왼쪽)과 소니보다 2일 빠른 10일 글로벌 출시하는 마이
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시리즈 S. 엑스박스는 구독서비스를 비롯한 가격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은 중량감있는 타이틀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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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23일까지 ‘올영세일’…최대 70% 할인
CJ올리브영이 23일까지 ‘올영세일’을 실시한다.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의 가을 보습용 기초화장품과 바디용품, 아이 메이크업 등
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급증한
건강식품, 위생용품, 구강용품 등의 할인율도 높였다. 추석 선물
을 위한 세트 상품도 합리적 가격에 선보인다. 정정욱 기자

패션업계가 신성장동력으로 액세서리 사업 키우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력
상품인 의류 매출 부진에 따른 대안책이다. 액세서리는
의류처럼 시즌성이 아닌 사계절 내내 꾸준한 매출을 올
릴 수 있다. 또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트렌드인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가 용이한 게 장점으로 꼽힌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업체 한섬은 ‘더 한섬 하우
스 콜렉티드’(사진)를 론칭했다. 타임, 마임, 시스템, 랑
방 컬렉션 등 한섬 13개 패션 브랜드의 주요 액세서리
상품을 한데 모은 액세서리 편집 매장이다. 24일까지 현
대백화점 판교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향후 단독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섬 패션 브랜드의 상품 카테고리를 기존 의류에서
액세서리로 확장한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액세서리 관
련 디자인실과 기획실을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을 확대
하고 그간 브랜드별로 분산돼 있던 상품기획 업무를 액
세서리(잡화) 사업부로 통합했다. 기존 핸드백과 스카프
에 그쳤던 액세서리 상품군을 신발, 보석, 모자, 마스크
등으로 다변화하고 상품 수도 전년 대비 30% 늘려
1400종을 준비한다는 게 한섬 측 설명이다.

코오롱FnC의 여성 핸드백 브랜드 쿠론도 올 가을·겨
울 시즌부터 액세서리 상품군을 강화한다. 쿠론만이 가
진 색깔을 재해석한 보석, 신발, 스카프, 장갑 등을 선보
여 기존 고객은 물론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은 잠재 고객
까지 노린다는 전략이다. 쿠론 측은 “브랜드가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액세서리 상품군 확장이 새로운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LF는 헤지스 액세서리, 닥스 액세서리, 질
스튜어트뉴욕 액세서리 등 각 패션 브랜드별로 액세서
리 사업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 액세서리는 내년 2월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전환
해 2030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합성어) 고객을 노
린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패션업계, 新성장동력 ‘액세서리’ 키운다
사계절 꾸준한 매출…언택트 소비 트렌드 영향 커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도미닉시뇨
라)의 LPG SUV인 ‘QM6 LPe’(사진)가
2020년 상반기에만 총 1만5155대 판매되
며, 국내 시판 중인 LPG 승용차 전체에서
판매 1위에 올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국내 LPG 승용차
시장 전체 판매대수는 5만8126대이며, ‘Q
M6 LPe’는 전체 승용시장(80만7722대)

판매 대수에서 7.2%를 차지했다. 이는 전
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수치로, 전체 승
용 시장에서 LPG 모델에 대한 고객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QM6 LPe는 현재 국내시장 유일의 LP
G SUV로서 가솔린 모델 못지않은 주행성
능과 승차감에 친환경성, 탁월한 경제성까
지 더해 다양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트렁크 바닥 스페어타이어 자리에 도넛
모양의 LPG 탱크를 배치해 일반적인 LP

G 차보다 40%가량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으며, 19.7 kg·m의 최대 토크를 분
출하는 3세대 LPI(Liquid Petroleum Inj
ection) 방식 엔진을 채택해 주행 성능도
개선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압도적선택” 르노삼성 ‘QM6 LPe’ LPG승용차 1위

올해상반기 1만5155대 판매

편집｜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SK텔레콤은 ‘미스터트롯’ 음악이 탑재된
시니어 전용 휴대전화 ‘갤럭시A21s VIVA
트롯 에디션’을 18일 단독 출시한다. 출고
가는 31만9000원이다. 중장년층이 보기
편한 6.5인치 HD+ 급 디스플레이와 아웃
포커싱, 접사 등이 가능한 4800만 화소 쿼
드 카메라를 장착했다. 특히 트로트 음악
을 즐겨 듣고 관심있는 중장년층 고객에게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플로와의 협업으
로 미스터트롯에서 선보인 노래 50곡의 음
원을 내장했다. 별도 로그인과 데이터 차
감없이 배경화면 위젯을 통해 언제 어디서
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SKT, 트로트 담긴 시니어 전용폰 출시


